
7-24-2016 주간 메시지 

금주의 묵상: 시편 

본문 말씀: 에베소서 2:14-22 

제목: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축복 

 

           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아담과 이브가 

사탄이 가져온 죄로 인하여 죄인들이 되어 그들의 

자손들 모두가 죄를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

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(롬 3:23). 

 

          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

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

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

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

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집트로 불러내셔서 

악한 파라오 밑에서 400 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. 

 

         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모세를 

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집트 땅에 열 가지 

재앙을 내리게 하셔서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

해방시켜 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

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하여 

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. 젖과 꿀이 

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의 

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

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결국 그들은 약속의 

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. 

 

          하나님께서는 육천 년 전에 마귀가 가져온 

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것인지에 대하여 

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을 통하여 온 

세상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. 

 

         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

베푸신 은혜와 그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

하나님께 범죄한 일에 대하여 그들을 어떻게 

심판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: 

"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 

오셔서 이방을 내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

심으셨나이다. 주께서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

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메웠으며 

산들이 그 나무의 그림자에 덮였고 그 나무의 

줄기들은 훌륭한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 나무의 

줄기들은 바다까지 뻗쳤고 가지들은 강까지 강까지 

뻗쳤나이다.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울타리를 허셔서 

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로 그 나무를 뽑게 

하시나이까?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황폐케 

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었나이다."(시 80:8-13) 

 

           또한 그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회개하면서 

드리게 될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: 

"오 만군의 하나님이여, 우리가 주께 간구하나이다. 

돌아서시어 하늘에서 굽어보소서. 보소서, 이 

포도나무에 찾아오소서.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

줄기요,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. 

그것이 불에 탔고 그들이 주의 얼굴의 질책에 

망하나이다.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, 즉 

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. 

그리하면 우리가주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. 

우리를 소생시키소서.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

이름을 부르리이다.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, 

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. 

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."(시 80:14-

19) 

 

            성령께서는 레위인 아삽을 통하여 먼 

훗날에 인자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

그리스도를 그들이 주로 부르게 될 때 마침내 

그들의 죄들이 제거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

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. 

 

           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

잡혀가 있을 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

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들이 얼마나 

비참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

말씀하셨습니다: 

"인자야,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

무엇이며 삼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 

나은 것이 무엇이냐? 거지서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

할 수 있겠으며 사람들이 거지에서 무슨 그릇을 걸 

못 한 개를 취할 수 있겠느냐? 보라, 그것은 

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며 불이 그 양끝을 삼키고 그 

중간을 사르리니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데 

적합하겠느냐? 보라, 그것이 온전하게 있었을 

때에도 무엇을 만드는 데 적합치 못하였거늘 불에 

삼켜지고 살라졌을 때에는  무엇을 만드는 데 얼마나 



더 적합치 않겠느냐?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

말하노라. 내가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

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의 

거민들도 그렇게 내어주리라.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

대적하여 두리니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

그들을 삼키리라.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

두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."(겔 15:2-7) 

 

           그렇습니다! 이스라엘은 율법을 범하여 

망하게 되었으며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율법 

없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

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들 안에 죄로 인한 악한 

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 

역시 그들 안에 있는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

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. 

 

        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

죄의 문제를 해결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 

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

축복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: 

"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

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

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 된 것, 곧 법령 안에 속한 

계명들과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

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

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

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

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 된 것을 죽이려 

함이니라."(엡 2:14-16) 

 

          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

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

대하여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

증거했습니다: "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

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. 이는 

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

나아감이라.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

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,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

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. 너희는 사도들과 

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

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잇돌이 되셨고 그분 

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

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로 

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

있는 것이니라."(엡 2:17-22) 

 

          그렇습니다! 우리가 이방죄인이었을 때 

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들 

포도나무보다도 못했습니다. 그러나 주 예수 

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을 

때 우리 혼 속에 있는 양심이 정결케 되어(히 9:14) 

구원을 받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

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한 

몸을 이룬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

신랑이시며 형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

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 

것입니다. 

 

         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

유대인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가운데 

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

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: 

"나는 참 포도나무요,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. 내 

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

제거해 버리시고,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

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. 이제 

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

깨끗해졌느니라. 내 안에 거하라. 그리하면 나도 

너희 안에 거하리라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

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

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. 나는 

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. 그가 내 안에 

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

맺느니라.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

수 없음이라."(요 15:1-5) 

 

           그렇습니다!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

자녀들을 더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

하시는 것입니다.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

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: 

"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

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. 반면에 의로운 

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

거룩함에 있게 하라.  보라,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

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

주리라."(계 22:11-12) 아멘! 할렐루야! 


